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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어져도
괜찮아!

사람을 이긴 컴퓨터, 알파고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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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ORY 01

여덟 살이 컴퓨터를 샀어

데미스는 네 살에 체스를 배웠어. 너무 잘해서 여덟 살에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지.

그 돈으로 뭘 했을까? 장난감? 과자? 아니야. 컴퓨터를 샀어.

엄마 아빠는 말리지 않았어. 데미스는 그 컴퓨터로 밤새 놀고, 책을 사서 혼자 코딩을 배웠어.

생각해보기

내가 제일 푹 빠져 있는 건 뭘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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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ORY 02

컴퓨터도 넘어지면서 배워

너도 처음 걸을 때 수없이 넘어졌어. 아프면 "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" 하고 다르게 해봤지.

데미스는 컴퓨터도 그렇게 배우게 했어.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, 스스로 해보다 틀리게 둔 거야.

게임 하나를 이기게 만드는 데 3년이 걸렸어. 컴퓨터도 아주아주 많이 넘어졌거든.

생각해보기

넘어졌을 때, 나는 뭘 배웠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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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ORY 03

아무도 안 두던 자리에 돌을 놓았어

2016년,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고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했어.

그때 알파고가 이상한 자리에 돌을 놓았어. 3천 년 동안 아무도 두지 않던 곳이야. 어른들은 "실수다!" 했

지.

그런데 실수가 아니었어. 아무도 몰랐던 좋은 수였던 거야. 사람들은 그때 알았어. 컴퓨터도 창의적일 수

있구나.

생각해보기

내 엉뚱한 생각이, 사실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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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ORY 04

세 번 지고, 밤을 새웠어

이세돌은 세 판을 내리 졌어.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했지.

그날 밤 이세돌은 자지 않았어. 새벽 다섯 시까지 바둑판을 보며 생각했어. 알파고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

야. 그게 뭘까.

다음 날, 이세돌은 이겼어. 지금까지도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세상에 이세돌 한 명뿐이야.

생각해보기

지고 나서 포기하지 않았던 적, 있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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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파고는 3천만 번 을 뒀어.

이세돌은 밤을 새웠어.

데미스는 3년 을 기다렸어.

잘하는 사람도, 똑똑한 컴퓨터도

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야.

차를 우릴 때 기다리는 것처럼,

달리기를 할 때 숨이 차는 것처럼,

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려.

넘어져도 괜찮아.

저 작 권  안 내

이 자료의 저작권은 키즈러닝랩(박지영)에 있습니다.

찻자리 참석 가정의 아이와 함께 보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.

외부 공유와 재배포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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